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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

우리들은 ․ 등교육을 통해 암석의 종류와 특징, 지질형태와 퇴 구조, 그리고 화석에 

해 지속 으로 교육 받아왔다. 그러나 암석이나 노두를 보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르게 

용할 수 있는 학생은 매우 드물다. 한 아름다운 경 을 보며 지질학 으로 형성과정을 해

석할 수 있는 사람도 매우 드물 것이다. 여기서는 지질경 에 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

있는가에 한 연구 성과를 정리해보고  문제 을 도출하고자 한다.

재까지 지질경 을 알려주는 연구 성과를 크게 나 면 3종류가 있다. 첫째, 지질학습장의 

개발  활용에 한 연구이다. 이 부류의 수집된 자료는 학 논문(29편)과 문학술지(27편)로 

재 56편이나 검색에 따라 더 늘어날 것이다. 이들은 야외 노두에 한 효과 인 지질학습을 

한 자료개발을 주로 하고 있다. 이러한 내용들은 문가 양성에는 단히 좋은 로그램

이지만 청소년이나 일반 에게는 무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. 

한 교육청에서 주 하는 탐방계획으로 “경기도 지구과학교사 연구회”가 있는데, 주로 경

기도 한탄강유역을 상으로 하고 있다. 이 연구회 자료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야외지질

학습장을 개발하고 장에 용하기 한 노력을 볼 수가 있다.

두 번째로 과학 람회 자료로서 장교사와 학생들의 야외학습에 한 인식이 잘 나타나 

있다. 수집된 자료는 총 55편으로 야외지질조사를 통해 찰 자체에 을 두었는데, 최근에

는 노두 찰에 덧붙여 탐구학습 태도와 창의성을 함양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.

세 번째 자료는 일반 을 한 서 이다. 이 서 들은 자들의 공에 따라 그 내용이 

다소 다르다. 즉 일반여행안내 책자는 노두나 암석은 소개하고 있으나 지질학  설명이  

없으며( , 남도해안 2000리), 지리학자들의 술에는 지형의 형성을 지질학 으로 설명하려 

애쓴 흔 이 보인다( , 한국지리이야기). 다음으로 지구과학들의 술은 형 인 지질답사 

안내서에 가까워 내용 자체는 좋으나 흥미가 다소 떨어진다( , 가족이 함께 떠나는 지질여행, 

제주도 지질여행). 지질학과 흥미를 히 혼합한 책으로 ‘우리 땅 과학 답사기’정도가 있다.

최근 한국암석학회에서는 “우리의 명산”을 지질과 경 의 에서 해석하려는 심포지엄을 2차

례 가졌다.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는 경 지질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 하나, 

황상구 교수의 주왕산에 한 내용은 앞으로 경 지질 연구에 한 발 의 여지를 보여주었다.

앞으로 지질경 에 하여 지질학  야외답사나 과학지식 습득에 국한시키지 말고, 그 지역의 

특성을 살린  는 민속과 연계하여 지구과학  학습효과와 더불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

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. 일반 이 우리나라의 빼어난 지질 경 을 손

쉽게 이해하고 즐기게 되면, 세계자연유산이나 세계지질공원을 지정 받는 과정도 더 쉬워질 것이다. 




